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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르스 스벤젠

● 노르웨이 베르겐대학 철학교수

● 저서: <지루함의 철학>, <자유를 말하다>, <노동이란 무엇인가> 등

외로움

외로움 자체를 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. 

결국은 누구나 시시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만큼, 

외로움은 정서적 방어 기제의 

자연스러운 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. 

공포가 병이 아닌 것처럼, 

외로움 자체는 

병이 아니라는 얘기다. 그렇지만 

공포가 너무 과하여 사람이 

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, 

다시 말해 병적인 수준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. 

외로움도 그런 수준까지 가면 

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. 

라르스  스벤젠의 <외로움의 철학> 중에서

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. 


